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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

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

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

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

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

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

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

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

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

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

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

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

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

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

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

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

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

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

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

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

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

의 덩어리가 커 상한제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된다.

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

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

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

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

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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